<한 사람>
대본 : 김혜연

남자 : 노명섭
여자 : 김혜연

0. 상담실 / 낮
남자,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며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이내 한 여자가 주뼛거리며 들어온다.

남자
(여자를 보고 책상 가리키며) 어, 여기 앉으세요.
(여자가 앉자) 음료수 드실래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캔 하나를 내밀며) 여기…

잠시, 정적.
남자, 차분하게 말을 잇는다.

남자
전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게 일인 사람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여자,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다.
가벼운 미소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남자.

남자
그럼, 그 날 이야기부터 할까요? 놀이터에는 왜 가셨나요?

여자, 조용히 입을 연다.

여자
갈 데가 없어서...

남자
(걱정하듯) 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자
도망쳤어요. 그 사람 또 취해서. 그럼 때리니까.

남자
(이미 아는 듯) 아, 함께 사시던 그 남자분이 말씀이시죠?
(여자 말없이 고개 끄덕이자, 안쓰러운 듯) 그 분이 자주 폭력을 쓰셨나요?

여자
(고개를 끄덕이며) 네. 꼭 아빠처럼.
 
남자
(안타까워하며) 그런데 왜 신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자
무서워서요… 내 전화도 버려 버리고…

남자
(조심스레) 도망치실 수는 없었나요…?

여자
갈 데가 없어서…

남자
(답답) 하… (다시 마음을 잡고) 그럼, 놀이터에서는 뭐하고 계셨어요?

여자
그냥 고양이 보고 있었는데…

남자
(어이없는) 아, 그러셨구나...
(속으로 한숨을 삭히는) 흠… 그러다 그 옥탑에는 왜 가신 거죠?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서. 남자랑 여자랑 막 웃는 소리.

남자
(황당한) 웃음 소리요…?

여자
(그 때 생각에 울컥한)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자
(화를 꾹 누르고) 웃음 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셨다고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럼, 칼은 어디서 가져가셨어요? 원래 갖고 계셨어요?

여자
아니요… 분리수거 하는 통에 버려져 있던데…

잠시 침묵.
남자, 조심스레 다시 질문을 이어간다.

남자
아, 네, 그걸로… 
(차마 말 잇지 못하다, 다시 차분하게) 그걸로 찌를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여자
(고개를 저으면서)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남자
(순간 흥분) 선생님!

여자
(겁 먹은 눈빛으로) 정말이에요… 기억 안 나요… 

남자,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차분하게 물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

남자
(애써 차분하고 다정하게) 선생님... 힘든 이야기 하시는 것 압니다.
그래도 솔직히 다 이야기 해주셔야 수사에 도움이 되고, 
그래야 선생님 재판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조금만 쉬고 다시 이야기 하시죠.

남자, 일어나 나가려는데.

여자
저기…
(남자가 돌아보자)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수면제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두 손 모아, 애원하듯)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bookmark: _GoBack]남자, 여자를 보고 한 숨을 쉬더니 조용히 나간다. 
4

